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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주의보]

결혼준비, 먼저 꼼꼼히 따져보세요
- 결혼 성수기 대비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김진오, 이하 ‘저고위’)는 예식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 결혼 성수기를 맞아 예비부부들의 소비자피해 예방 및 

합리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결혼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결혼서비스 소비자피해 18.9% 증가, 대부분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2025년 1,076건으로 18.9% 증가했으며, 특히 4 ~ 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피해 대부분(88.1%)은 ‘계약해지･
위약금 및 청약철회’와 관련된 분쟁이었다.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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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인 결혼서비스 계약을 위한 3대 핵심 유의사항

주요 분쟁은 소비자가 세부 가격이나 추가 비용, 위약금 기준 등의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바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이 부당한 피해 

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참가격' 을 통한 사전 가격 비교 및 견적 활용>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 소비자원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참가격 결혼서비스에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한 맞춤형 비교 견적 

서비스를 사전에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둘째, 공정위 ‘표준약관' 사용 업체 우선 고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25년 4월 시행)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표준약관 사용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통해 구별할 수 있다. 아울러 사진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서비스를 부당하게 별도 비용으로 청구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객관적 근거 없는 기만적 과장 광고 주의>

‘3년 연속 국내 1위’, ‘최다 제휴 업체 보유’, ‘최저가 보장’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에 유의하고,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5 ~ 6월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 체계 및 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중요정보고시*, ’25년 11월) 

시행에 따라 서비스 세부 내용 및 가격표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기 중요정보고시를 미준수한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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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함.

소비자원은 오는 5 ~ 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하고, 

결혼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 24(www.consumer.go.kr 내 ‘상담/피해구제신청’)를 

통해 적극적으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시장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혼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1.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

     2.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3. 참가격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활용 가이드

     4. 결혼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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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

  □ (접수 건수) 최근 2년간 접수된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81건으로,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임.

   ㅇ 접수건수는 2024년 대비 18.9％ 증가했으며,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증가율(22.3%)이 예식서비스(17.3%)보다 높았음.

   ㅇ 결혼성수기인 4 ~ 5월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 증가율이 56.0%로, 예식

서비스의 증가율(62.7%)이 결혼준비대행서비스(42.9%)보다 높았음.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2024-2025)>
(단위: 건,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증감률(’24년 대비)

4 ~ 5월 4 ~ 5월 4 ~ 5월 4 ~ 5월

예식서비스 614 83 720 135 1,334 218 17.3 62.7

결혼준비대행서비스 291 42 356 60 647 102 22.3 42.9

전체 905 125 1,076 195 1,981 320 18.9 56.0

  □ (신청이유)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불완전이행)’(7.4%), ‘청약철회’(5.7%) 등의 순이었음.

<결혼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2024-2025)>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계약해지･위약금 1,633 82.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146 7.4

청약철회 112 5.7

기타

서비스 품질

90

30

4.5

1.5

부당행위 27 1.4

AS불만 8 0.4

약관 7 0.4

거래관행 5 0.3

가격･요금 4 0.2

표시･광고 4 0.2

안전(제품/시설) 3 0.2

단순문의･상담 2 0.1

계 1,98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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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사례 1] 예식서비스 계약금 환급 거부

 소비자 A씨는 2025.3.2. 사업자와 예식장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결제함(예식일 : 2026.2.28.).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함. 

예식일까지 300일 정도가 남았으므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A씨가 

계약 당시 프로모션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약에 따라 환급이 안 된다고 주장함.

[사례 2]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금 환급 거부

 소비자 B씨는 2025.2. 사업자와 스튜디오 촬영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총금액 927,000원 중 계약금 300,000원을 결제함(촬영일 : 2025.6.7.). 

계약 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 3] 웨딩박람회 계약 후 청약철회 거부

 소비자 C씨는 2024.12.14. 웨딩박람회에서 사업자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함. 2024.12.18.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며,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박람회 할인 혜택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함.

[사례 4] 예식서비스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소비자 D씨는 2024.6. 사업자와 예식장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50만 원을 

지급함(예식일 : 2025.3.30.). 2025.1월 D씨가 개인 사정으로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청했고, 사업자는 총금액의 40%인 440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함. D씨는 예식일 

기준 약 70일이 되는 시점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비해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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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참가격 결혼서비스 가격정보 활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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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결혼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